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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활용 전기 생산·농작물 재배‘일거양득’

- 서부농기센터, 올해 영농형 태양광 월동채소 재배 모델 2년차 실증 - 

q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고봉철)는 

마늘·양파·양배추 등 3개 작목에 대해 ‘영농형 태양광 재

배모델’ 2년차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 m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‘영농형 태양광* 재배모델 실증 

지원사업’의 하나로, 지역에 맞는 적정품목 발굴 및 품질 하

락 최소화를 위한 표준 재배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.

* 영농형 태양광: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 생산과 농작

물 재배를 병행

m 지난해 서부농업기술센터·3작목(마늘, 양파, 양배추)이 공모사업 

대상에 선정됐다.(2020년 전국 5센터·13작목 선정)

 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억 5,000만 원을 투입해 실증시

험포장에 750㎡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(용량 40kw, 차광률 

30% 이내, 높이 4.5)을 설치했다.

q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영

농형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 재배되는 작물의 감수율, 중금속 

등 토양환경 변화, 재배환경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등을 

실증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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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지난해 1년차 실증에서는 땅속에서 자라는 마늘·양파 등은 

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일조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으나, 지

상에서 재배되는 양배추는 수확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.

m 올해 2년차 실증을 위해 현재 마늘·양배추 파종(정식)을 완료

했으며, 10월 중순경 조생양파도 정식할 예정이다.

 - 작목별 생육상황, 품질 및 생산량 등을 실증내용으로 한다.

 - 특히, 영농형 태양광 표준시스템 및 작물별 표준재배기술의 

개발 연구를 비롯해 △구조물 비용 및 시공비 절감 △장기간 

내구성 확보 △부분침하 및 중금속 오염문제 해결 방법 등을 

검토한다.

 - 실증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는 품질 조사, 전기생산량 및 경

영성 분석 등 현장평가회를 거쳐 적정품목 및 표준 재배모델

을 제시할 예정이다. 

m 아울러 2023년 이후에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작목 

확대 및 작목별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q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“영농형 태양광 시스템과 작물별 재배

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함으로써 

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